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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은 거들 뿐, 핵심은 PMD까지 잇는 통합 모니터링 

 

 

 

 

■ 기존 환자감시장치와 약 3,000개 병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ECG & CMS(중앙 감시 시스템)를 결합한 Unified Monitoring으로 

사업영역을 연결하며, 단품 경쟁이 아닌 ‘유-무선 통합 모니터링’으로 차별화를 시도 

■ 주요 ODM 고객사의 재고조정 종료로 북미향 환자감시장치 매출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2026년 9월 말 약 6,500병상 계약을 확보한 신규 모

니터링 사업이 다음 성장축으로 가세할 것으로 기대 

■ 2026년 이후부터는 기존 환자감시장치 회복과 웨어러블 및 Unified Monitoring의 매출 전환이 맞물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M312, 

Medtronic향 신규 제품, ACM10 등 제품 확장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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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업력의 환자감시장치 전문기업, 통합 모니터링으로 사업영역 확대 

동사는 환자감시장치(PMD),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의

료기기 기업. 25년 이상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ODM 협업을 이어왔으며, Medtronic 등 주요 

고객사에 환자감시장치를 공급해 왔음. 최근에는 기존 유선 PMD에 웨어러블 ECG와 중앙 감시 

시스템(CMS)를 결합한 Unified Monitoring을 출시하며 개별 장비 판매에서 병원 단위의 통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 

 

기존 PMD 설치 기반을 활용한 ‘유-무선 통합’이 차별화 포인트 

국내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동사는 기존 PMD와 CMS 설치 

경험 및 약 3,000개 병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출발점에 있음. 중증 및 침상 환자는 기

존 PMD, 보행 가능 환자는 웨어러블 ECG를 적용하면서도 데이터를 하나의 Unified Central에

서 관리할 수 있어 병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강점 보유. Unified Monitoring 

출시 첫해인 2026년 9월 말 약 6,500병상의 계약을 확보한 점도 초기 시장 안착 가능성을 보여

줌. 

 

PMD 정상화에 신규 모니터링 매출이 더해지는 2026년 

2026년은 기존 사업의 정상화와 신규사업의 매출 기여가 동시에 나타나는 해로 전망. 상반기 매

출액은 372억원(+21.2% YoY), 영업이익은 46억원(+82.7%)으로 이미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의 약 77%를 달성. 연간 매출액은 751억원(+15.6%), 영업이익은 93억원(+55.7%), 지배주주

순이익은 102억원(+94.0%)으로 전망. 하반기부터 웨어러블 ECG와 Unified Monitoring의 계

약 병상이 실제 가동 및 매출로 전환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683 784 570 649 751 
YoY(%) 20.3 14.7 -27.3 13.9 15.6 

영업이익(억원) 106 94 13 60 93 
OP 마진(%) 15.5 12.0 2.3 9.2 12.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06 89 62 53 102 
EPS(원) 662 556 335 284 550 
YoY(%) 20.8 -16.1 -39.7 -15.4 94.0 

PER(배) 8.1 13.0 14.3 32.3 17.3 
PSR(배) 1.3 1.5 1.6 2.6 2.4 
EV/EBITDA(배) 3.5 5.4 0.2 12.3 8.1 

PBR(배) 1.0 1.1 0.7 1.3 1.2 
ROE(%) 12.6 9.3 5.4 4.0 7.3 
배당수익률(%) 0.9 0.3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28) 9,500원 

52주 최고가 28,650원 

52주 최저가 4,870원 

KOSDAQ (9/28) 846.58p 

자본금 93억원 

시가총액 1,76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7억원 

외국인지분율 4.69% 

주요주주 셀바스에이아이 외 2 인 37.77%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2 -52.3 85.5 

상대주가 4.2 -35.6 83.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

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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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및 연혁 

메디아나는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 장비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기업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계한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확장 중 

메디아나는 1995년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으로,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환자감시장치, 응급의료솔루션을 주

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외 병원과 의료기기 ODM향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진행했다. 

 

환자감시장치 사업의 경우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산소포화도, 혈압, 호흡수, 체온 등 주요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

정 및 감시하는 의료기기이며, 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병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기초 인프라 장

비이다. 동사는 기존의 환자감시장치에 웨어러블 기기, 중앙집중감시장치를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환자 모니터링과 병원 운영 효율화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응급의료솔루션 

사업은 제세동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의료기기로써 병원을 비롯해 산업현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타 제품군으로 혈관용 카테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자체 브랜드와 ODM 제품 판매를 병행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ODM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환자감시장치 ODM과 응급의료솔루션 제품 수출을 기반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매출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이처럼 동사는 기존의 장비 기반 사업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계해 통합 모니

터링 솔루션으로 확장하며 중장기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혁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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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3 

1999. 04 

2001. 01 

2001. 04 

2001. 12 

2002. 03 

2002. 05 

2005. 07 

2006. 10 

2010. 04 

2010. 06 

2011. 06 

2011. 12 

2012. 08 

2012. 08 

메디아나 창업 

메디아나 법인전환 

환자감시장치 YM-2002, N5000 출시 

Nellcor Puritan Bennett과 사업협력 개시 

美 휴렛패커드 의료기 생체진단기분야 한국 총판권 획득 

혈중산소포화도 모니터, 日 ODM 계약 

환자감시장치 YM-2002, 美 TYCO사 OEM 계약 

혈중산소포화도 모니터 N550 출시 

환자감시장치 N5500 출시 

혈중산소포화도 모니터 N550, 美 FDA 인증 획득 

YM1000, 美 FDA 등록 승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중소기업청장) 

환자감시장치, 日 Fukuda Denshi ODM 계약 

환자감시장치 M20, M30, 美 FDA 등록 

산소포화도 측정기, 美 Covidien사 ODM 계약 

병원용 심장제세동기,독일 METRAX사와 ODM 계약 

수동심장충격기 D500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자동심장충격기 A15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2013. 07 

2014. 02 

2014. 10 

2015. 03 

2015. 07 

2016. 03 

2016. 08 

2016. 10 

2017. 04 

2017. 06 

2018. 02 

2018. 03 

2018. 08 

2018. 12 

2019. 01 

2019. 05 

2019. 08 

2019. 09 

2019. 11 

코넥스 상장 

산소포화도 측정기, 美 Covidien ODM 계약  

코스닥 상장 

환자감시장치 PM100N, 美 FDA 승인 

자동제세동기 A10, 중국식약청(CFDA) 승인(판매허가) 

제2공장 미래관 준공 

환자감시장치 V10, 美 FDA 승인 

자동심장충격기 A15, 브라질 판매허가(ANVISA 승인) 

메드트로닉 재팬 환자감시장치 M32 개발 및 공급계약  

FUKUDA DENSHI 심장충격기 D400, 독점판매 계약  

FinoPuncture™ MPS NIDS 제조인증 

FinoFlo™ PICC NIDS 제조인증 

체성분분석기 i30 NIDS 제조인증 

Vital Sign Monitor V20 신제품 출시 

메디게이트 흡수합병 

자동심장충격기 A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계약 

자동심장충격기 A16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체성분분석기 i20 NIDS 제조인증 

환자감시장치, 초음파장비 융복합 의료기기 M50s 신제품 출시  
 

2020. 02 

2020. 04 

2020. 10 

2021. 08 

2021. 11 

2022. 03 

2022. 10 

2022. 10 

2023. 02 

2023. 08 

2023. 09 

2025. 03 

2025. 04 

2025. 04 

 

2025. 09 

2025. 12 

2026. 03 

2026. 03 

2026. 05 

 

2026. 05 

고급형심장충격기 D700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무선원격 생체신호 전송시스템(inforware X), 인하대학교병원 공급계약  

환자감시장치 V20, 美 FDA 승인 

체성분분석기 특허취득 

체성분분석기 i50, i55 NIDS 제조인증 

고급형심장충격기 D100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자동심장충격기 A16,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CE 인증 3등급 취득 

자동심장충격기 A15, A16, UKCA 인증 취득 

자동심장충격기 AED A15, 영국 Reliance Medical 공급 계약  

자동전자혈압계 HN20,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등록 

자동 심폐소생술장치 유럽특허 취득 

AI 의료 사업목적 추가 

환자감시장치(PMD) 전 모델, 중앙환자감시시스템(CMS) 유럽 CE MDR 인증 획득  

메디아나, 셀바스AI, 제이엘케이, 뷰노 4사, 의료 AI 협의체  

'Medical AI Strategic Alliance(MASA)' 출범   

전동식 심폐 인공소생기 ACM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 취득 

웨어러블 심전도 라인업 확대, 국내 최초 유·무선 통합 모니터링 사업 시작 

전동식 심폐 인공소생기 ACM10, 국내 병원 첫 도입으로 의료 현장 적용 본격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MEDIANA Unified Monitoring' 공개 

메디아나ㆍ퓨리오사AIㆍ셀바스AIㆍ에이티센스ㆍ하트비트분석의원,  

병원형 의료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협약 체결 

차세대 CMS 'MEDIANA Unified Central',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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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1. 환자감시장치 사업 (2025년 기준 매출 비중: 34.9%) 

환자감시장치 사업은 기존 병상용 

PMD 중심에서 중증도별 제품 

라인업과 해외 ODM 공급을 

확대하며, 웨어러블 및 중증환자용 

모니터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는 중 

동사의 환자감시장치 사업은 심전도(ECG),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수, 체온 등 환자의 주요 생체신호를 연속

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사업이다. 주요 제품군은 Patient Monitor Device(PMD)

인 M50, M40, M32 등을 비롯해 Vital Signs Monitor V20, V10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병동과 검진센터부터 중환자실 

및 집중치료실까지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 환경에 따라 적용된다. 회사는 2026년 12인치 환자감시장치 M312를 추가

해 중증 환자 케어 영역까지 제품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존 환자감시장치 사업은 자체 브랜드 판매

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향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을 병행하는 구조인데, 동사는 25년 이상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과 협업해왔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Medtronic 등에 ODM 제품을 공급해왔다. 

 

Patient Monitoring Device 라인업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선 PMD와 웨어러블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Unified 

Central에서 통합 관리하는 

‘Unified Monitoring’을 통해 

개별 장비 판매에서 병원 단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 

최근 환자감시장치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의 범위가 개별 병상용 모니터 판매에서 병원 전체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춰 동사는 기존 유선 Patient Monitor에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중앙집중

감시장치 CMS(Central Monitoring System)를 연결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MEDIANA Unified Monitoring’을 

구축하고 있고, 병상에서 Patient Monitor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뿐 아니라 병동을 이동할 수 있는 환자가 착용하는 웨

어러블 기기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까지 하나의 Unified Central에서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구조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및 이동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모니터링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진은 하나의 중앙집중감

시장치에서 환자 생체신호와 알람을 확인할 수 있고, 중앙집중감시장치를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연동도 일괄 적용할 수 있다. 2026년 5월 동사는 Unified Monitoring의 핵심 CMS인 ‘MEDIANA 

Unified Central’에 대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를 완료했고, Unified Central은 환자감시장치와 웨어러블 기

기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 및 알람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해줄 예정이다. 

  



 

 
    

 

 

 

 

 

 

 5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Unified Monitoring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부터 웨어러블 ECG를 

환자 모니터링 라인업에 편입하여 

환자 상태에 따른 유-무선 

모니터링을 하나의 중앙 

관리체계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 중 

동사는 2026년부터 웨어러블 제품을 Patient Monitoring 라인업에 본격 편입하고도 있는데, 첫 제품인 웨어러블 

ECG 패치는 실시간 심전도 측정과 낙상감지 기능을 지원하며, GateAP을 통해 데이터를 병원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Unified Central에서 기존 PMD 데이터와 함께 관리하는 구조다.  

 

따라서 중증도 환자에게는 기존 병상용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이동 가능한 환자에는 웨어러블 ECG를 적용함으로

써 환자 중증도와 활동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 수단을 구분하면서 중앙 관리체계는 통합하는 것을 사업 전략으로 동사

는 계획하고 있다. 

 

웨어러블 심전도(ECG) 제품 2026년 출시 완료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MEDIANA Unifie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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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급의료 솔루션 사업 (2025년 기준 매출 비중: 26.2%) 

AED, Monitor/Defibrillator, 

ACM을 중심으로 Pre-

Hospital부터 In-Hospital까지 

아우르는 응급의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응급현장과 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End-to-

End 응급의료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동사의 응급의료솔루션 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고급형 심장충격기

(Monitor/Defibrillator), 전동식 심폐 인공소생기 ACM(Automatic CPR Machin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

원 내 환자 모니터링이 In-Hospital 영역이라면 응급의료솔루션은 구급차와 병원 밖 응급현장을 포함하는 Pre-

Hospital 영역을 담당하며, 동사는 두 사업을 연결해 병원 안팎의 환자 케어를 포괄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AED는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전기충격을 제공하는 장비로, 병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데, 주요 제품은 A16 및 A15 등이 있고, 동사는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을 동시에 수행하

고 Pre-Connected Pad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세동 준비시간을 줄이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용 

Monitor/Defibrillator인 D700 및 D100은 Manual Defibrillator, AED, External Pacing, Monitor 기능을 하나의 장비

에서 제공하며 ECG, SpO₂, 혈압, 호흡수, 체온, EtCO₂ 등 환자 모니터링 기능도 함께 탑재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기 라인업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부터는 응급의료 포트폴리오에 전동식 심폐 인공소생기 ACM10이 추가됐는데, ACM은 심정지 상황에서 구조

자 대신 일정한 압박 깊이와 속도로 흉부압박을 수행하는 장비로, 제세동기와 함께 심폐소생 과정에서 활용된다. 기존

에는 의료진이 수기를 통해 흉부 압박을 진행하다 보니, 체력적 한계가 있어 압박의 질을 끝까지 유지하기 힘들 수 있

는데, 그 부분을 ACM10 장비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의료진이 intubation(기도 삽관)이나 약물 투여 등 다른 처치에 온

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준다.  

 

이처럼 동사는 AED, ACM, Monitor/Defibrillator를 아우르는 응급의료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병원 밖 응급현

장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End-to-End 응급의료 영역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개별 장

비 판매를 넘어 응급현장과 병원 간 환자 데이터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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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의료소모품 및 수입상품 사업 (2025년 기준 의료소모품 & 수입상품 각 매출 비중: 9.9% / 24.0%) 

동사는 PICC 등 VAD의 제조 

내재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의 

인공호흡기 및 의료용 계측기 등을 

유통하는 상품 사업과 

체성분분석기 등으로 기타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구성 

VAD(Vascular Access Device)는 수액, 약물, 영양제 투여 또는 채혈 등을 위해 혈관 내 접근 경로를 확보하는 카

테터 및 관련 의료소모품을 의미하며, 동사는 말초삽입중심정맥관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를 비롯한 혈관 접근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최근 핵심 변화는 제조 내재화에 있으며, 동사는 일부 VAD 제품의 제조공정을 자체화해 외부 조달 비중

을 낮추고 있다. 제조 내재화는 원가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어, 2026년 상반기 실적에서도 VAD 제조 내재화가 영

업이익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로도 체성분분석기 역시 현재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는데, 체성분

분석솔루션이 별도 제품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i-Series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사는 자체 개발 및 생산 제품 외에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하는 상품 사업을 영

위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인공호흡기 및 의료용 계측기 등이다. 현재 Fluke Biomedical(미국), RaySafe(스웨덴), 

eVent Medical(미국), AccuVein(미국) 등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을 ‘Global Products’로 공급하고 있으며, 30

년 이상 구축한 병원 네트워크와 의료기기 유통망을 활용해 자체 제품 외 상품군까지 판매하고 있다. 

 

기타 제품 (의료용 소모품 VAD 및 체성분 분석기)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제품 매출 비중(2025년 기준)  수출/내수 매출 비중(2025년 기준)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9.9

26.2

9.9

24.0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기

기타 의료소모품

수입 상품

(%)

68

32

수출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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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회사 

 2026년 2분기 말 기준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미국 법인인 Mediana USA, INC.가 있으며, 지분 100%를 보

유한 완전자회사이다. 해당 법인은 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약 53억원이다. 

 

종속 회사(2026.06.30)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2026년 2분기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셀바스AI로, 총 5,893,993주를 보유해 31.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대주주의 연결회사인 셀바스헬스케어가 1,083,591주(지분율 5.83%), 강동원 대표이사가 46,343주(지

분율 0.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산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전체 주식수의 약 37.77%에 해당

한다. 

 

최대주주인 셀바스AI는 음성인식, 영상인식과 같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

이며, 그 중에서도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 음성/언어 기반 인공지능 기

술에 더해 셀바스헬스케어(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아나(환자 모니터링), 크레도(응급의료장비)를 자회사로 두며 의료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전반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구축했으며,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AI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우리사주조합은 692,017주를 보유해 3.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는 총 147,073주로 전체 주식수

의 0.79%에 해당한다. 

 

주주 구성(2026.06.30)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메디아나
100.00% Mediana 

USA, INC.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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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 

 

 
  

  환자감시장치 시장 

실시간 환자 케어 수요 성장 및 

홈케어 확대의 영향으로 

환자감시장치 산업은  

지속 성장할 전망 

환자감시장치 PMD(Patient Monitor Device)는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산소포화도, 혈압, 호흡수, 체온 등 주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감시하는 의료기기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 현장 등의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병상환자의 상태 파악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 필수 인프라이다. 시장조사기관 그

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다중파라미터 환자감시 시스템 시장은 2025년 136억 달러에서 2033년 214

억 달러로 연평균성장률 약 5.8%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ultiparameter Patient Monitoring Systems Market Size 

 
자료: GVR,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환자감시장치 시장은 Philips(네덜란드), GE Healthcare(미국), Masimo(미국), Drägerwerk(독일), Mindray(중

국), Nihon Kohden(일본) 등 전통 의료기기 강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고령화, 홈케어 확대 등의 모니터링 수요 증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환자감시장치는 의료기기 특성상 신규 진출 시 국가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 수요처인 병원이 안전성과 신뢰도를 중시해 기업의 임상 레퍼런스와 브랜드 인지도, 기존 장비와의 연속성이 장비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후발 주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되어, 대형 기업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되는 

배경이 되어 오고 있다. 

 

 한편 국내 환자감시장치 시장의 경우 실시간 환자감시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있는데, 2025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는 임상의사 2.7명, 간호인력 9.5명으로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반면 병상 수는 12.6개로 OECD 1위를 기록했고, 급성기 치료 목적의 연간 총 재원일수는 약 1,130일

로 추정되어 의료인력 대비 병상환자의 수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전체 평균 재원일수와 급성기 치료 평균 재원일수 간

의 격차가 큰 점은 요양병원을 비롯한 비급성 장기 입원환자의 비중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데, 비급성 병상환자의 경

우 적은 의료인력으로 다수의 환자를 상시 관찰해야 하는 만큼 중앙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국

내 의료환경은 OECD 평균에 비해 병상환자 대비 의료인력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다수

의 환자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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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및 병상 현황  1인 평균 재원일수 

 

 

 
주: 1) 2023년 기준, 2023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인접정보로 대체, 2)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합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25),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3년 기준, 2023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인접정보로 대체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25),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급성기 치료 재원일수 (단위: 일, 건) 

 OECD 평균 한국 

급성기 치료 1인 평균 재원일수 6.5 7.2 

급성기 치료 퇴원건수 128 157 

연간 총 재원일수 추정 832 1,130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2025),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환자감시장치는 웨어러블 

기기가 연계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으로의 전환 국면에 있는데, 

병상 선점을 위한 가격 경쟁, 

제약사 협업이 병행되며 본격적인 

매출 반영 및 실적 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또한 환자감시장치는 유선 기반의 레거시 장치와,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무선 장치로 구분되고 있는데, 레거시 장치

의 경우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병상 모니터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메디아나 등 국내 기업은 일

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긴 하나, 2차 병원을 중심으로 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낮은 진입장벽과 건강보험 수가 적용, 국내 병원 맞춤형 서비스를 강점으로 국내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현재 국내 환자감시장치 시장은 유선 장치 중심의 전통적인 모니터링 환경에서 무선 웨어러블 장비 및 

CMS(Central Monitoring System)가 연동된 통합 모니터링 환경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있다. 

 

웨어러블 기기 활성화 및 통합 모니터링으로의 시장 확장 배경에는 특히 패치형 장비의 건강보험 신설 급여 적용이 주

요 기점이 되었다. 기존의 병상 모니터링에서는 저수가인 E7230(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 평균 수가 8,605원), 

E6544(심전도 침상감시, 평균 수가 16,227원)를 적용 받았는데, 웨어러블 기반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에는 

EX871(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평균 수가 38,210원)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을 전후해 씨어스를 필두로 한 

국내 기업들이 차례로 해당 수가를 획득하며 병원이 패치형 심전도 장비를 도입하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수가를 청구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수가 신설이 국내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시장 진입 요인이 되

었으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경우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유인이 상대적

으로 낮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도 무선 및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제품 자체는 개발하고 있으나, 국내만큼 패치

형 병동 모니터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다. 

 

이처럼 국내 환자감시장치 시장의 통합 모니터링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씨어스로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thynC’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을 유통 파트너로 확보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선점하고 있다.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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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어 메쥬의 ‘HiCardi’, 휴이노의 ‘MEMO Cue’가 각각 동아에스티, 유한양행의 제약사 영업망과 연계해 병상 확보 

경쟁에 참여했다. 전통 환자감시장치 기업인 메디아나는 기존의 유선 모니터링 장비 설치 기반을 활용해 에이티센스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 ‘AT-Monitoring’과 중앙감시시스템 CMS가 연계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을 출시해 차세대 모니

터링 시장으로 진입했다. 

 

국내 웨어러블 환자감시장치 기업 현황 

기업명 제품명 수가 획득(EX871) 유통 파트너사 

씨어스 thynC (씽크) 2025년 2월 대웅제약 

메쥬 HiCardi (하이카디) 2025년 3월 동아에스티 

휴이노 MEMO Cue (메모큐) 2025년 8월 유한양행 

메디아나 AT-Monitoring (에이티모니터링) 2025년 12월 - 

자료: 각 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한편 병원의 관점에서는, 이미 유선 장비와 기존 워크플로우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워크플로우 연

동, 재교육 등의 전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환자관리와 의사 및 간호사의 병원 내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는 시스템

인 만큼 충분한 레퍼런스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신규 장비 채택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임상 신뢰도,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및 CMS와의 연동, 수가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을 결

정하므로, 장비 채택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환자감시장치 기업 간의 구조적인 경쟁 심화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기도 한데, 웨어러블 기반 모니

터링 시장에서는 병원 선점을 위해 초기 도입 부담을 낮춘 구독형 또는 사용량 기반 과금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그 과

정에서 초기 장비 가격이 사실상 원가에 가까운 가격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설치 단계에서 수익

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병상을 먼저 확보한 뒤, 실제 환자 사용과 수가 청구를 통해 반복 매출과 마진을 회수하는 전

략을 취할 유인이 크다. 이에 따라 계약 및 장비 설치가 곧바로 매출로 인식되기보다는 실제 가동 병상과 환자 사용량

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결국 국내 시장은 제약사 유통망을 활용한 

빠른 병상 선점뿐 아니라, 확보한 병상을 실제 가동과 반복 매출로 전환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환자감시장치 시장은 고령화, 의료인력 부족, 병원 운영 효율화 및 스마트병원 전환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병상형 모니터 중심에서 웨어러블과 CMS가 결합된 통합 모니터링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다만 시장 

초기 단계에서 주요 업체들의 병상 선점 경쟁과 가격 경쟁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의 경쟁축은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실제 가동 병상 확대, EMR 및 CMS 연동, 반복 매출 확보 및 대규모 병상 운영 안정성 등으로 이동할 가

능성이 높아 향후에는 하드웨어 경쟁보다는 병원 전체의 모니터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역량이 시장 지배

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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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해지는 환자 모니터링 시장, ‘유-무선 통합’으로 다른 출발선에 선 메디아나 

동사는 경쟁이 심화되는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장에서 기존 PMD, 

CMS와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무선 통합 모니터링을 

구현함으로써, 웨어러블 단품 

경쟁을 넘어 병원 전체 환자관리 

솔루션으로 차별화 가능 

국내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은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과 일반병동까지의 모니터링 범위 확대를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

하고 있으나, 동시에 경쟁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씨어스 기업이 이러한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메쥬와 휴이노 또한 주요 사업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사와 웰리시스 등도 시장에 진입하면서 업체 간 병상 확

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시점 업계에서는 아직은 씨어스, 메쥬, 휴이노를 주요 선도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에 약 60~70만 병상을 잠재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관련 솔루션의 침투율은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 심화는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 시장 자체가 

초기 확산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병원 도입 확대에 따른 성장 여지도 동시에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경쟁

의 쟁점은 단순 ECG 패치 같은 웨어러블의 성능들보다는 병원 네트워크, EMR 연동, 설치 및 운영 편의성, 서비스 모

델과 영업채널을 포함한 종합적인 플랫폼 경쟁을 더 중요한 요소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사의 차별점은 웨어러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라기보다 기존 병상용 환자감시장치(PMD)

를 기반으로 무선 영역을 추가하는 기업이라는 데 있는데, 동사는 30년 이상 Patient Monitor를 개발 및 공급해왔고, 

M50, M40, M32와 Vital Signs Monitor 등을 통해 일반병동부터 중환자실까지 유선 환자 모니터링 영역에 진입해 있

다. 여기에 웨어러블 ECG를 추가하고, 양쪽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하나의 Unified Central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

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M312까지 출시해 일반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Patient Monitoring 라인업을 

확대하는 계획도 실행중이다. 

  

특히 동사는 병원의 장비 도입 방식에서 차별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중환자나 침상환자는 ECG 외에도 혈

압, SpO₂, 호흡수, 체온, EtCO₂ 등 여러 파라미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 기존 PMD가 필요한 반면, 회복기 및 보

행 가능 환자는 웨어러블 기반의 연속 모니터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동사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달리 적용하면서도 생체신호와 알람은 하나의 CMS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와 알람을 

하나의 CMS에서 관리하는게 언뜻 보면 특별한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서

로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각각 알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며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기존 PMD와 웨어러블, CMS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웨어러블 단품 중심의 경쟁과는 다른 포지

셔닝인데, 동사는 PMD와 웨어러블을 결합해 병원 전체 환자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향후 AI 기반 이상징후 분석 및 예

측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품전략의 핵심으로 사업전략을 잡고 있어, 앞으로의 병원에서도 동사의 제품을 활용하고자 하

는 유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투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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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원하는 건 단순 웨어러블 의료기기 추가가 아닌 병상 운용 효율화가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대로 병원 측에서도 신규 장비가 추가될 때마다 별도의 중앙 모니터와 서버, EMR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대신 기존 

유선 장비와 웨어러블을 하나의 운영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IT 구축과 의료진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되어 동사를 선택할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사의 Unified Monitoring은 보행 가능한 환자에는 웨어

러블 ECG, 중증 및 침상 환자에는 기존 PMD를 적용하면서 데이터를 Unified Central 한 곳에서 통합하는 방식인데, 

이는 네트워크 구축과 EMR 연동을 일괄화함으로써 병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간호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병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모니터링 제품 차별화: 통합 모니터링 기반 통합 알림 & 운영으로 병원 운영 효율화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또한 동사는 신규 진입 기업들과 달리 기존 의료기기 고객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약 3,000개 병원에 제품을 공

급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 웨어러블과 통합 모니터링 패키지를 Cross-selling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물론 기존 거래병원이 곧바로 신규 모니터링 고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대형 제약사의 영업망을 활용하

는 경쟁업체들과 비교하면 신규 솔루션의 영업 확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제 업계에

서도 대웅제약, 동아ST, 유한양행 등과 협력한 경쟁사들이 병원 영업에서 상당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

하기는 한다. 다만 초기 도입 성과는 동사의 기존 고객 기반이 신규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Unified 

Monitoring은 26년에 출시하여 9월말 현재까지 공급 병상은 약 6,500개 정도에 도달해 있다. 물론 6,500개 병상

▪ 간호 인력 부족 심화 (OECD 대비

50%)

▪ 고령화로 중환자, 만성질환 병상 급증

▪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 케어 필요

▪ 기존 병상용 환자감시장치 활용도 높음

① 병원 현장의 Pain Point

▪ 개별 알림 증가 → 알람 피로, 중요한

신호 식별 어려움

▪ 데이터 분산 → 환자 상태를 하나의 흐

름으로 볼 수 없음

▪ 기기 추가 접근 → 병원 운영 효율은

개선되지 않음

② 웨어러블 단품의 한계

▪ 사용자(의료진) 중심의 통합 모니터링

환경 제공

▪ 자사 PMD + 웨어러블로 모니터링 라

인업 확대

▪ 병동 뿐 아니라 병원 전체 환자 통합 모

너티링 가능

▪ AI 기반 이상징후 통합 분석·예측·알림

으로 확대 준비 중

③ 메디아나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메디아나 경쟁력| 자사 환자감시장치(PMD) + 웨어러블 라인업 추가 = 통합 모니터링 환경 제공 (운영 효율성)

환자케어레벨에따른최적의솔루션제공
환자케어서비스향상

병동, 병원전체환자에대한통합모니터링
간호효율개선

네트워크공사, 시스템구축,
EMR 연동등일괄진행으로
시스템구축비용절감

병원니즈, 환자구성에적합한
제품구성을선택하여사용가능
병원환자구성에따른제품구성

환자중증도에따른적절한수가적용
합리적이고안전한수가청구
병원수익성개선



 

 
    

 

 

 

 

 

 

 14 

의 계약이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출시한지 1년도 안된 시간속에 나쁘지 않은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5월에는 핵심 CMS인 Unified Central의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

까지 완료해 제품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갖춰놨다.  

 

'Unified Central' 식약처 제조신고 완료 

 
자료: 메디아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처럼 동사의 경쟁력은 기존 PMD에서 웨어러블, 그리고 CMS를 연결해 환자 중증도 전반을 하나의 모니터링 환경

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 있고, 시장 선도사업자들이 플랫폼, AI, 제약사 영업망 등에서 각각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경

쟁 강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국내 병상 모니터링 침투율이 낮은 초기 시장인 만큼 시장이 단일 사업자로 

집중되기보다 병원의 시스템 환경과 환자 구성에 따라 복수 사업자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는 기존 병상용 PMD

와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상태에서 무선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후발주자이지만 진입 출발점이 다른 기업으로 평가

되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재고 정상화는 ‘실적 회복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 

주요 ODM 고객사의 재고조정 

종료로 PMD 실적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신규 PMD와 웨어러블 

ECG 및 Unified Monitoring의 

계약 확대가 하반기부터 추가 

매출로 이어지며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전망 

동사는 2026년도부터 실적이 더욱 개선되고 있는데, 실제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은 주요 ODM 고객사의 재고조정 

종료에 따른 주문 정상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Medtronic(미국) 등 주요 고객사의 재고조정 

영향으로 PMD 수출 및 매출이 위축됐으나, 2025년 4분기부터 재고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북미향 주문이 회복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들어 PMD 매출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던 

기존 사업의 매출 수준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사의 고무적인 부분은 기존 사업의 정상화 자체보다, 정상화된 실적 기반 위에 신규 매출원이 순차적으로 더해

진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PMD 사업에서는 M50, M40, M32에 이어 12인치 M312를 추가하며 중환자 케

어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2027년에는 주요 ODM 고객사인 Medtronic향 신규 제품 출시도 예정돼 있

다. 이에 따라 기존 ODM 사업은 재고조정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제품 세대교체와 신규 공급을 통해 다음 매출 

Cycle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웨어러블 ECG와 ‘MEDIANA Unified Monitoring’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가세하고 있는데,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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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계약과 설치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실제 매출 인식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 상반기 실적에는 신규사업의 

성장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신규사업의 선행지표인 계약 병상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ECG는 2026년 출시 이후 9월 말 기준 약 6,500병상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2만 병상 계약 목표

와 비교해 조금 속도가 더딘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으나, 여름 휴가 시즌을 지난 9월부터 다시 속도가 나고 있고, 통상 

하반기에는 병원에서 연간 남은 예산 사용을 가속화하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연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계약 이후 병원 설치와 실제 가동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분기에는 계약 증가가 즉시 매출로 연결되

지 못했으나, 이는 오히려 상반기부터 누적된 계약 병상이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Backlog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동사의 성장 흐름은 2026년 상반기 ‘기존 PMD 정상화’에서 하반기 ‘정상화된 PMD + 웨어러블 ECG와 

Unified Monitoring 신규 매출’, 이후 ‘신규 PMD 및 응급의료 제품 확대’로 성장동력이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아직 웨어러블 ECG와 Unified Monitoring의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병상이 

나름 빠르게 축적되고 있는 만큼,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의 매출 기여가 확대되며 외형 성장세가 한 단계 더 높

아질 가능성이 있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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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적 리뷰 

2025년은 북미 PMD와 유럽 

AED 판매 회복 및 원가구조 

개선으로 본업 수익성이 정상화된 

반면, 전년의 높은 환율 관련 이익 

기저효과로 순이익은 감소한 해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649억원(+13.9% YoY), 영업이익은 약 60억원(+354.5% YoY), 지배주주 당기순이

익은 약 53억원(-15.1% YoY)을 기록했다. 2024년 주요 ODM 고객사의 재고조정으로 크게 위축됐던 환자감시장치

(PMD) 매출이 회복된 가운데, 유럽향 AED와 기타 의료기기 판매가 동반 성장하면서 외형이 반등할 수 있었다.  

 

특히 북미 PMD와 유럽 AED가 실적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주었으며, 북미향 PMD 일부 제품군은 수요 회복과 제품 

세대교체 효과가 있었고, AED는 주력 모델인 A16을 중심으로 유럽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상승하였다. 여기에 더

해 글로벌 시장별 타깃 세분화와 의료용 소모품 제조 내재화에 따른 원가구조가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의 큰 폭 개선은 매출 증가에 더해 고마진 해외 제품 판매 회복과 원가구조 개선이 동

시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본업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2024년 원화 약세로 약 55

억원의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했던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던 반면, 2025년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평

가손실로 인해 약 13억원으로 감소했고, 금융비용도 증가했다. 이처럼 2025년은 2024년 재고조정으로 훼손됐던 본

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회복이 이익 개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해로 볼 수 있다.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은 북미향 PMD 정상화에 

웨어러블 ECG 및 Unified 

Monitoring의 신규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 가세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확대되는 해로 전망 

2026년 상반기에는 기존 사업의 회복세가 한층 강화되며,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372억원(+21.2% YoY), 영업이익

은 약 46억원(+82.7% YoY)을 기록해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의 약 77%를 상반기에 이미 달성했다. 상반기 실적 개

선의 중심에는 환자감시장치 사업이 있었는데, 반기보고서 기준 환자감시장치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4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당 부문 내 북미 매출 비중은 약 64%였다. 2024년 이후 진행됐던 주요 ODM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북미향 PMD 주문이 정상화된 것이 상반기 외형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연간 매출액은 751억원(+15.6% YoY), 영업이익은 93억원(+55.7% YoY)으로 전망하는데, 하반

기부터는 기존 PMD 회복 지속에 더해 웨어러블 ECG와 Unified Monitoring의 매출 인식이 추가적으로 더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제시한 연간 1.2만 병상 계약 목표 대비 9월 말 기준 약 6,500병상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가동 역시 2분기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돼 누적 계약 병상의 매출 전환이 3분기 이후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외형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와 제품 Mix 개선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12.3%로 전년 

9.2% 대비 추가 개선됨과 동시에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또한 약 102억원(+94.0%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026년 실적은 상반기 ‘기존 PMD 정상화’에서 하반기 ‘정상화된 PMD + 웨어러블 ECG & Unified 

실적추이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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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신규 매출’로 성장성이 확장되는 흐름을 예상한다. 여기에 기존 PMD에서는 M312 등 신규 라인업이 추

가되고 있으며, 응급의료 부문에서도 ACM10이 병원 공급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효과도 점진적

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784 570 649 751 

증가율 (%) 14.7 -27.3 13.9 15.6 

환자감시장치 310  243  259  362  

제세동기 312  165  170  159  

제품 기타 34  42  64  71  

상품 109 104 136 140 

기타 20 17 20 19 

매출원가 560 396 427 466 

매출원가율(%) 71.4 69.5 65.8 62.1 

매출총이익 224 174 223 285 

매출총이익률 (%) 28.6 30.6 34.3 37.9 

판매관리비 130 161 163 192 

판관비율(%) 16.6 28.2 25.1 25.6 

영업이익 94 13 60 93 

영업이익률 (%) 12.0 2.3 9.2 12.3 

증가율 (%) -11.4 -86.1 354.5 55.7 

세전계속사업이익 111 82 64 121 

증가율 (%) -17.8 -26.3 -21.3 88.4 

당기순이익 89 62 53 102 

순이익률 (%) 11.3 10.9 8.1 13.6 

증가율 (%) -16.1 -30.2 -15.1 94.0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9 62 53 102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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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밸류에이션은 기존 PMD 

사업의 정상화를 일정 부분 반영한 

수준이나, 향후 웨어러블 ECG 및 

Unified Monitoring의 매출 및 

반복수익 기여가 본격화될 경우 

이익 성장의 지속성이 확인되며 

Historical Multiple을 상회하는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할 전망 

동사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ER 17.3x, PBR 1.2x 수준으로, 최근 4개년 Historical Band가 PER 

6.2~33.9x, 평균 12.6x, PBR 0.7~1.6x, 평균 0.9x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PER은 과거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반면 PBR

은 장기 평균 수준에 위치해 있다. 

 

Peer와 비교해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2026년 예상 컨센서스 PER은 씨어스 19.7x, 메쥬 13.5x로, 양사의 평균

은 약 16.6x 수준으로, 동사의 17.3x PER은 Peer 대비 큰 할인이나 프리미엄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26

년 예상 컨센서스 PBR은 씨어스 10.8x, 메쥬 7.0x 대비 동사가 1.2x로 현저히 낮다. 다만 이를 단순 저평가로만 밸류에

이션 할 수는 없는데, 이는 씨어스와 메쥬는 웨어러블 기반 환자 모니터링 사업의 고성장 기대와 비교적 신생 상장 기

업이기에 기업가치에 일부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동사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기존 의료기기 제조 및 

ODM 사업과 상대적으로 큰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업 및 재무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메디아나 ROE: 7.3%, 씨어스: 78.0%, 메쥬: 67.1%) 

 

따라서 향후 밸류에이션의 쟁점은 현재 17x 수준의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보인다. 

2026년 상반기 실적 개선은 주요 ODM 고객사의 재고조정 종료에 따른 PMD 정상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기

저효과가 약해지는 이후에도 웨어러블 ECG와 Unified Monitoring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누적 계약 병상이 실제 가동 병상으로 전환되고 반복적인 수가 매출이 축적될 경우, 동사의 사업모

델은 기존 의료기기 제조 및 ODM 중심에서 ‘장치 + 모니터링 플랫폼 + 반복되는 매출’이 결합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에 M312, Medtronic향 신규 ODM 제품, ACM10 등 신규 제품의 매출 확대가 더해질 경우 실적 성장의 지

속성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현 밸류에이션은 기존 PMD 사업의 정상화는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신규 모니터링 사업의 성공까지 선반

영한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향후 ECG 및 Unified Monitoring의 매출 기여 확대와 두 자릿수 영업이익

률의 지속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과거 단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적용되던 Historical Multiple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메디아나 PER 밴드 차트  메디아나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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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나 Peer 재무, 밸류에이션 지표 비교  

   메디아나 씨어스 메쥬 

주가(원)   9,500 27,850 14,230 

시가총액 (억원)   1,767 10,679 1,406 

매출액 (억원) 2023 784 19 38 

 2024 570 81 24 

 2025 649 482 74 

 2026F 751 1,291 211 

영업이익(억원) 2023 94 -98 -43 

 2024 13 -87 -60 

 2025 60 163 -28 

 2026F 93 564 45 

지배당순이익(억원) 2023 89 -99 -161 

 2024 62 -89 -71 

 2025 53 161 28 

 2026F 102 539 101 

PER(배) 2023 13.0 - - 

 2024 14.3 - - 

 2025 32.3 102.0 - 

 2026F 17.3 19.7 13.5 

PBR(배) 2023 1.1 - - 

 2024 0.7 6.2 - 

 2025 1.3 41.7 - 

 2026F 1.2 10.8 7.0 

ROE(%) 2023 9.3 -75.9 자본잠식 

 2024 5.4 -60.1 자본잠식 

 2025 4.0 52.8 자본잠식 

 2026F 7.3 78.0 67.1 

PSR(배) 2023 1.5 - - 

 2024 1.6 15.3 - 

 2025 2.6 34.1 - 

 2026F 2.4 8.2 6.4 

자산총계 (억원) 2023 1,119 171 213 

 2024 1,396 281 163 

 2025 1,468 542 140 

 2026F 1,595 1,198 242 

자본총계 (지배, 억원) 2023 1,006 81 -244 

 2024 1,278 214 -306 

 2025 1,354 396 100 

 2026F 1,457 985 201 

주: 1) 주가와 시가총액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2) 메디아나의 2026년 실적은 당사 전망치 기준, 씨어스, 메쥬의 2026년 실적은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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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MD 설치 기반과 Cross-

selling 강점에도 불구하고, 대형 

제약사 유통망을 활용한 

경쟁사들의 병상 선점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상급종합병원 레퍼런스 확보, 실제 

가동 병상 전환 속도 및 수익성 

유지 여부가 신규 모니터링 사업의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동사는 30년 이상 축적한 환자감시장치(PMD) 사업 경험과 기존 병원 설치 기반을 바탕으로, 유선 PMD에 웨어러블 

ECG와 중앙집중감시장치(CMS)를 연계한 ‘MEDIANA Unified Monitoring’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

정적이다. 특히 기존 유선 PMD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기존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웨어러블 기기와 CMS를 추

가하는 방식으로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신규 웨어러블 사업자 대비 Cross-selling 측면의 강점을 보유

하고 있다.  

 

다만 국내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신규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씨어스의 ‘thynC’, 메쥬의 ‘HiCardi’, 휴이노의 ‘MEMO CUE’ 등 

경쟁 솔루션들이 병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들 업체는 각각 대웅제약, 동아ST, 유한양행과 같은 대형 제

약사의 영업 및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메쥬의 ‘HiCardi’는 동아ST가 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씨

어스 역시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병원 영업망을 활용하고 있고, 휴이노 또한 유한양행을 

유통 파트너로 확보해 상급 및 대형 종합병원 레퍼런스를 축적하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번 병원에 구축될 경우 EMR 연동, 의료진 교육, 병동 워크플로우 변경 등이 수반되기 때문

에 초기 대형병원 레퍼런스를 누가 먼저 확보하는지가 후속 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

원 및 대형 종합병원은 의료진과의 장기간 관계 및 영업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전국적인 전문의 

및 병원 영업망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를 파트너로 둔 경쟁사들은 신규 병원 침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동사는 기존 PMD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통합 모니터링 사업의 성장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는 기존 중소&종합병원 고객의 Cross-selling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핵심 레퍼런스 병원에서의 채택 사례를 적극

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향후 실제 계약 및 대규모 설치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장 초기 단계에서 병상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 경쟁으로 인해 신규사업의 수익성이 당초 기대치

를 하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웨어러블 모니터링은 초기 장비 설치 이후 실제 환자 사용과 수가 청구를 통해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자는 초기 병상 확보를 위해 설치 조건이나 장비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할 유

인이 존재한다. 경쟁사가 지속적으로 병상을 선점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동사 역시 계약 확대를 위해 마진을 일

부 희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병상이 실제 가동 및 반복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신규사업

의 외형 성장과 이익 기여 시점 역시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순한 ‘계약 병상 수’의 증가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 레퍼런스 확보 여부, 

계약 병상의 실제 설치 및 가동 전환 속도, 기존 PMD 고객에 대한 Unified Monitoring Cross-selling 성과, 경쟁 

심화 과정에서도 유지되는 병상당 매출 및 수익성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리스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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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683 784 570 649 751 

증가율(%) 20.3 14.7 -27.3 13.9 15.6 

매출원가 449 560 396 427 466 

매출원가율(%) 65.7 71.4 69.5 65.8 62.1 

매출총이익 235 224 174 223 285 

매출총이익률(%) 34.3 28.6 30.6 34.3 37.9 

판매관리비 128 130 161 163 192 

판관비율(%) 18.7 16.6 28.2 25.1 25.6 

EBITDA 125 112 31 74 109 

EBITDA 이익률(%) 18.2 14.3 5.4 11.4 14.6 

증가율(%) 23.4 -9.9 -72.3 137.8 47.8 

영업이익 106 94 13 60 93 

영업이익률(%) 15.5 12.0 2.3 9.2 12.3 

증가율(%) 28.5 -11.4 -86.1 354.5 55.7 

영업외손익 29 17 69 5 29 

금융수익 3 10 26 25 30 

금융비용 0 0 0 11 19 

기타영업외손익 26 7 43 -9 18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35 111 82 64 121 

증가율(%) 29.7 -17.8 -26.3 -21.3 88.4 

법인세비용 29 22 20 12 19 

계속사업이익 106 89 62 53 10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06 89 62 53 102 

당기순이익률(%) 15.5 11.3 10.9 8.1 13.6 

증가율(%) 20.8 -16.1 -30.2 -15.1 94.0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06 89 62 53 102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760 817 1,181 1,128 1,289 

현금성자산 237 355 162 269 337 

단기투자자산 191 192 726 539 559 

매출채권 118 130 141 157 177 

재고자산 196 127 132 139 190 

기타유동자산 17 13 20 24 26 

비유동자산 275 302 214 340 306 

유형자산 133 132 124 136 128 

무형자산 6 4 3 2 9 

투자자산 57 89 7 115 83 

기타비유동자산 79 77 80 87 86 

자산총계 1,034 1,119 1,396 1,468 1,595 

유동부채 116 91 107 106 132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49 32 22 35 56 

기타유동부채 67 59 85 71 76 

비유동부채 18 22 11 8 7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8 22 11 8 7 

부채총계 134 113 118 114 139 

지배주주지분 901 1,006 1,278 1,354 1,457 

자본금 80 80 93 93 93 

자본잉여금 79 79 250 265 265 

자본조정 등 -2 -2 -6 -6 -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66 91 27 36 36 

이익잉여금 678 759 915 967 1,069 

자본총계 901 1,006 1,278 1,354 1,457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7 146 51 55 90 

당기순이익 106 89 62 53 102 

유형자산 상각비 15 15 15 14 16 

무형자산 상각비 3 3 3 1 1 

외환손익 29 14 1 5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77 17 -41 -28 -48 

기타 21 8 11 10 1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69 -11 -406 58 -2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123 -119 32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 -3 -7 -6 -7 

기타 -165 -8 -522 183 -4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 -11 155 -4 -0 

차입금의 증가(감소) -4 -3 -3 -3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168 0 0 

배당금 -4 -8 -4 0 0 

기타 1 0 -6 -1 0 

기타현금흐름 -7 -6 6 -1 -1 

현금의증가(감소) -87 118 -193 108 68 

기초현금 324 237 355 162 269 

기말현금 237 355 162 269 337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8.1 13.0 14.3 32.3 17.3 

P/B(배) 1.0 1.1 0.7 1.3 1.2 

P/S(배) 1.3 1.5 1.6 2.6 2.4 

EV/EBITDA(배) 3.5 5.4 0.2 12.3 8.1 

배당수익률(%) 0.9 0.3 0.0 0.0 0.0 

EPS(원) 662 556 335 284 550 

BPS(원) 5,629 6,290 6,871 7,282 7,832 

SPS(원) 4,272 4,901 3,077 3,492 4,038 

DPS(원) 50 25 0 0 0 

수익성(%)      

ROE 12.6 9.3 5.4 4.0 7.3 

ROA 10.9 8.3 4.9 3.7 6.7 

ROIC 23.1 23.5 -2.1 13.4 19.6 

안정성(%)      

유동비율 655.4 902.4 1,109.2 1,068.6 975.8 

부채비율 14.9 11.2 9.2 8.4 9.5 

순차입금비율 -46.6 -53.7 -69.2 -58.9 -60.8 

이자보상배율 600.2 390.0 63.7 207.8 226.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7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5.7 6.3 4.2 4.4 4.5 

재고자산회전율 4.2 4.9 4.4 4.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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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메디아나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01 메디아나 - 웨어러블은 거들 뿐, 핵심은 PMD까지 잇는 통합 모니터링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